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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었다면 아버지 살았겠죠”··· 한익스

프레스 참사 1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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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산재참사 유족 김지현 씨
“공사 결정권 있는 원청에 참사 책임 없다면, 누구에게 있나”

“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”

김지현 씨는 아버지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며, 아직도 어디선가 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. 집에 머무는 기간보다 이곳저곳의 건

설현장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아버지다 보니,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.

김지현 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을 거뒀다. 김 씨는 다음날 집에

올 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물류창고 화재 소식을 들었다. 김 씨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도 함께하지 못했다. 매일 아침마

다 손수 세 자매의 교복을 다리던 다정한 아버지는 그렇게 허무하게 세상을 떠났다. 

민주노총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,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26일 서울 서초구 한익스프레스 본사(건축사회관) 앞에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

장 산재참사 1주기 추모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. ⓒ 송승현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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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날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는 김 씨의 아버지를 포함한 38명이 숨졌다. 이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,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은 징

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고,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에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. 하청업체 운영자와 시공사에

는 벌금형이 내렸을 뿐이다.

김 씨는 하루에도 수없이 왜 지금 내 옆에 아버지가 없는건지, 누가 이런 참사를 만든건지, 누가 아버지를 죽인건지 생각한다. 하지만

아버지가 화재로 황망히 돌아가신 지 일 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의 죽음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

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참사 희생자 유족인 김지현씨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. ⓒ 송승현 기자

김지현 씨는 민주노총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,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26일 서울 서초구 한익스프레스 본사(건

축사회관) 앞에서 주최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참사 1주기 추모행동 선포 기자회견에 참가했다.

김 씨는 “아버지를 죽인 사고는 2008년 40명이 사망했던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참사와 판박이였다. 그 당시 원청과 발주처를

처벌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더라면, 아버지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계셨을 것”이라며 울먹였다.

김 씨 또, “우리 유족들은 그날 죽음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.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‘죄송하다’는 말은 오로지 판사

를 염두에 둔 사과였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재판 당시 한익스프레스 관계자는그날 사고 전말에 대해 기억이 없고 몰라서 책임이 없다고 했다. 다른 관계자도 책임이 없다

며 항소했다고 한다. 공사 결정권한 있는 사람이 책임 없다면 누가 이 죽음을 책임질 수 있는가”고 반문했다.



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참사 희생자 유족 김지현씨가 시민분향소 위에 국화꽃을 올리며 추모하고 있다. ⓒ 송승현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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